
대한불교천태종 관문사옥불대보탑 점안 및 낙성대법회

축 사 

산하대지가 오묘한 가을빛으로 물들어 가는 좋은 절기에 대한불교천태종이 서울 관문사에 옥불
대보탑을 낙성하게 된 것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모든 종단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

오늘 불자들의 소중한 원력이 모여 장엄을 이루고 뜻 깊은 불탑을 조성한 것도 경이로운 일인데, 
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심으로써 현시대의 희유한 불사를 이루어 내신 천태종 종정 예하와 총무
원장 스님의 근념에 공경을 드리며 종단의 사부대중 여러분께 고마움과 더불어 치하의 마음을 , 
전합니다. 

이처럼 아름다운 탑 하나에 부처님의 팔 만 사천 법문이 새겨져 있고 일체중생의 해탈성불을 향, 
한 큰 원력이 담겨있음을 감안하면 오늘의 낙성은 단지 탑 이라는 이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닐 , ‘ ’ 
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을 설하실 때 땅에서 무수한 탑이 솟아올라 시회대중들이 한량없. < >
는 환희를 일으켰듯이 오늘 관문사 옥불대보탑의 낙성도 현재를 살아가는 중생에게 무상정등정, 
각의 묘법을 설하는 장광설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

더불어 천 년 전 이 땅을 찬란하게 비추었던 경천사 층탑의 양식을 계승하여 선대의 고귀함10 , 
과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정신을 용해시켰다는 점에서도 정법의 계승 원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
말해 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낙성의 광명으로 인류의 평화와 국민의 화합 그리고 평화적. 
인 남북통일의 염원이 성취되기를 모두의 마음으로 기원합니다. 

첨단 문명의 시대에 문화가 융성되지 않으면 인성의 고갈과 윤리도덕의 타락으로 많은 병폐가 
생겨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대의 문화저변에 종교성이 깃들지 않으면 그 또한 무미건조할 뿐. 
이므로 우리 불교계가 더욱 깊고 넓은 통찰력으로 문화융성의 새로운 힘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, 
이며 또한 함께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, . 

오늘 낙성하는 관문사옥불대보탑이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 낸 전형이고 모범이라는 것을 
공감하며 불사에 매진해 오신 천태종의 종정 예하와 총무원장 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모두에게 , 
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하고 뜻 깊은 낙성대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. 
에게 제불보살님의 가피가 두루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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